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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마지막 시기의 이 새로운 복음 전파자는 낙원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처럼 전세계에 복음의 물을 

뿌렸고, 하느님의 아들의 길과 진리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설파하였다. 그 결과로 그분이 계심으

로써 그분을 통하여, 미처 몰랐던 행복과 거룩한 새로움이 온 세상에 일게 되었다… 선택된 자들

의 가슴에 새로운 정신이 태어났고 구원의 기름이 그들에게 부어졌다. (1 첼라노 89) 

 

기대치 않았던 기쁨과 거룩한 새로움을 가져온 성 프란치스코의 넘치는 복음적 삶의 거룩한 홍

수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드립니다. 우리 프란치스칸 성소와 형제회라는 선물에 대하여 감사드립

시다. 이 모임과 지난 해 있었던 많은 멋진 모임들, 국제형제회 업적, 모든 단계의 평의회, 여러분 

한 사람 사람이 감사합니다. 하느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를 국가형제회라는 특별한 곳에 모아 주

셨습니다.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한 도움이 되는 형제회라는 기쁨을 경험합시다. 모든 믿는 이에

게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2 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답이었던 우리 회칙의 40 주년을 지난 6 월

까지 경축했습니다. 1978 년 회칙이 발표되면서 총봉사자 마누엘 마티올리가 “새 회칙의 발표와 

함께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의 쇄신은 결정적이고 강한 시점에 왔습니다...”라고 썼던 것을 기

억합니다. 우리 회는 기뻐하면서 새 회칙 우리를 쇄신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

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. 그 후 40 년간 새로운 회칙, 형제회의 일치, 세계적으로 한 형제회의 재

구성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국제형제회는 우리 쇄신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양성에 초점을 두

었습니다. “형제회 경영”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“구조적으로 한 형제회가 되었지만, 하나로 서

로에서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새 회칙과 회헌을 완전히 받아들이

지 않았고, 우리의 성소, 정체, 목적을 완전히 이해치 못했고, 교회가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

고 있습니다”라고 형제회 지도부는 지적했습니다. 새로와 지고자 하는 우리의 기대는 아직 완성

되지 않았습니다. 성인이 원했던 거룩한 새로움을 우리는 아직 염원하고 있습니다. 


